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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수요 예배 때 떨어진 말씀뿐 아니라 여러 

말씀 속에‘일체되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의미는 알겠으나 더욱 깊이 마음에 와 닿게 알고 

싶어서 주님께 간구 드렸을 때 다정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체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몸이 된다는 것이다.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함, 

생각, 노력 너와 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몸이 됐고,

너가 나의 몸이 된 것이다.

인력으로 뗄 수 없는 것이 일체다.

(이 때 이상으로 손과 손이 깍지 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입니까?”

아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성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체를 말하시는 건지요?”

아니다.

(세번째로 물에서 유유하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

았습니다.)

“이와 같이 물과 물고기가 하나 된 일체입니까?”

아니다.

(마지막 이상으로 동전이 보이고, 이내 눈이 떠져 

저의 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손바닥과 손등!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누구도 나를 끄집어 낼 수 없게 된 상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된 상태.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종결완료형이다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것.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일체다! 하나 됨이다!

알겠느냐?

너와 내가 이런 사이가 되어야 헤어짐이 없다.

내가 떠나도 

내가 되어버린 너가 살아있기로

결코 내가 떠나도 곤고하지 않은 것이다.

일체되어라!

그 정신도, 사상도, 사랑도, 혼도, 영도

나와 하나 되자.

(일체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무엇인가요?)

일체됨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일체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고,

중간단계는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따라오는 것이고,

일체의 마무리는 사랑이다.

나와 일체되고 싶으냐? 신부야.

나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말라.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먹고 나와 마시며

나와 일하고 나와 행하며

나의 뜻을 좇고 나를 최우선하라.

모든 것 일체되어 

결국 천국도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한다. 




